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앞서…

주5일근무제 도입이표면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김대중 대통령이지시한사항이니 머뭇거릴 수도 없는 터이고, 노

동계의 요구도 그러하다. 주5일 근무제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 한국의 경제사정이좋

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딱히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이드는 것도 현실

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선진국(?) 또는 선진국형 중진국이라고 자처하면서 OECD

에도 가입한 한국이주5일근무제를 마냥 미룰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계산해도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

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상은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다. 결혼, 상조, 여름휴가에 명절 등 법정 공휴일이 아

닌 공휴일이 연간 10-20일은 된다고 볼 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까지는 없다는 뜻

이다.

다만, 임금과 휴가일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일 따름이다. 노동자나 사용자나 할 것 없이가장 관심을 쏟는

부분은 실시하느냐, 실시하지 않느냐가 아닐 것이다. 임금과 휴일및 휴가일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일것이고, 연

차휴가 및 월차휴가, 생리휴가 조정과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초미의 관심이모아

지고 있는 것도사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일수는 연간 최고 166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보다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휴일이 52일 늘어나 연간 휴가일수는 남성이 144- 154일, 여성은 156- 166일로 미국 142일, 일본 129- 139

일, 영국 132- 137일, 독일 140일, 프랑스 145일 등 선진국이나 타이완의 81- 104일 등 경쟁국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또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비용이 15%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초과근로의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대로 25%로 대폭 낮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유급 월차휴가 폐지에 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나 유급 연차휴가 제한 및공휴일축소에

는 반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또 추가근로를 못하게 할증률을 75%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성의 유급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관례가 없다는 사용자측 입장과 모성보호를 내세운 여성계 입장이맞

서 있다고 한다.

그러나중요한 것은 유급 휴가일수를 몇 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보다 현재의 근무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

닌가 생각된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가 느끼고 있겠지만 근무시간에 업무에 100%충실한 직장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업무시간을 100%활용할 수 있다면주5일근무제를 시행한다 해도 업무능률이 20-30%는 오를 수

있는 것이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은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주5일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소 영세기업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건비 비중이 큰 전자, 식품, 조립기계, 화학

섬유 등은 비용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해외이전을 검토중이라고 하지 않은가? 일본은 1987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일수를 주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했으나 10년이지난 1997년 4월 전면 시행했다고 하니 고려해볼 일이다.

화학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석유화학은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하늘을 찌르는 마당에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출해야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석유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80년대 말

3%에서 2000년 현재는 8- 10%에 이르고 있다.

주5일근무제는 유급 휴가일수 조정과 함께 근무시스템및 임금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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